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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배경 

1. 한국 : 20세기 후반, 한국 고대 목간의 본격적인 발굴, 소개, 정리
2. 중국 : 20세기 초 이래, 중국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3. 일본 : 한국 목간 발굴로 일본 목간 및 고대 한일문화 교류에 대한 이해 再考 

- ‘자료’로서의 간독

1. 당시의 언어로서 역사적 사실을 전달(당대 작성)
2. 출토지역의 성격을 이해 : 다양한 지역 교류 연구 가능

- 간독을 통한 새로운 동아시아사의 이해 가능성 

1. 지역적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
2. 다국사적 문화교류의 실제 규명

문헌자료의 ‘역사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 
제고 

 간독(簡牘)을 통한 새로운 동아시아사의 이해 가능성 







 진한(QIN-HAN IN Ancient China) 문서 연구

○ 문서 : 
   - 고대 제국의 수립과 운영을 가능케 함 : “문서의 힘(文書之力)“(문서행정시스템의 구축)
   - “蕭何入秦, 收拾文書, 漢所以能制九州者, 文書之力也.” (王充, 『論衡』)
   
   -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핵심 :  

○ 20세기 簡牘자료 발견 이후 본격적인 연구 시작 : 거연居延, 돈황敦煌, 리야里耶 
   - ‘공문서’ 연구에 집중🡪 문서행정의 구체적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 ‘사문서‘(=편지?)에 대한 연구는 소략 : 
      1) 사안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해명과 직접적 관계 없음
      2) 당사자간의 이해를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악군계절(鄂君啓
節)

주절(舟節)과 거절(車節)로 구성.
초楚 회왕懷王(B.C.323)이 악군계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과정 및 악군계의 수로, 육로의 교통운수 
노선과 적재량, 운수종류와 납세 정황등을 상세히 규정. (운수화물의 면세 증명서) 

악 : 지명
계 : 악군의 이름

악군계 : 字 子晳
초 회왕의 아들



전국시대_죽간
(竹簡)

                     초백서(楚帛書)



리야진간里耶秦簡(목간) 
:

진시황시대

호남성 출토



제
(帝)

秦28年 낭야대 각석

          액제납한간
         (額濟納漢簡)



       馬王堆帛書
敦煌懸泉置_私信(白書)



1973년，하북성河北省 정주시定州市 팔가랑촌八角廊村 40호 한묘漢墓 
출토 : 660여매의 “정주논어죽간定州論語竹簡”



1990년대 초，평양平壤낙랑樂浪지역에서 통일거리를 건설할 때，정백동貞柏洞

364호 고분에서 “낙랑논어죽간樂浪論語竹簡”이 발굴 출토。

《論語》죽간竹簡： 
  총수량 : 44매
    합계765字。
- <선진先進> 33매589자
-  <안연顏淵> 11매167자



견수금관한관肩水金關漢簡

論語 양화陽貨 論語 위령공衛靈公



한국《論語》목간 출토지

인천계양산성
仁川桂陽山城

金海鳳凰洞
김해봉황동

부여
扶餘

낙랑
樂浪



김해 봉황동

 인천 계양산성 日本
덕조현 관음사
德鳥縣 觀音寺 

6-7세기 한국 목간 논어 7세기 후반 일본 논어 목간

신라新羅 ：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일본日本 ： 학령學令 “정현논어鄭玄論語”



백제 쌍북리雙北里 《論語》목간 

子
乎

  
  

  
  

  
有

子
曰

  
  
  
  
  
  
  
  
  
  
其

為
人

也
人

不
知

  
  

  
 而

不
慍

（
？

）
  
  
  
  
  
  
  
不

亦
有

朋
自

遠
方

來
  

  
  

  
  
  
  
  
  
  
  
  
  
 不

亦
樂

（
乎

）
子

曰
學

而
時

習
之

  
  

  
  
  
  
  
  
  
  
  
  
  
  
不

亦
悅

  
  
  
  
  

출토지 ： 부여 쌍북리 

길이： 28cm
너비： 1.8/2.5cm
내용： 학이學而，위정為政 

- 띄어쓰기 ：고대한국어표현 어법 
구결口訣

- 공백空白 ： 주석注釋（？）
 



구구표九九表

일본 대택곡내 유지
日本  大澤谷內 遺址

중국 호남湖南 리야里耶 
출토 : 진대秦代



《산표算表》



《산표算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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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표算表》의 계산법

71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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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表》的运算71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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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쌍북리 출토 구구표 

      발굴정황發掘情況 



개인편지(私
信)



진한시기 서신의 전반적 상황

○ 문헌에 보이는 편지 : ｢報任安書｣, ｢答蘇武書｣
   --당시의 사회 실상에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

○ 진한 간독자료 : 秦漢시기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제 방면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날것으로서의 자료[raw material]라는 가치
   : 李均明, 《秦漢簡牘文書分類輯解》(文物出版社, 2009년); 개인 편지를 ‘私記’로 분류, 書信 74封을 정리
    楊芬, 《出土秦漢私信匯校集注》(武漢大學博士學位論文, 2010년) ; 진한대 출토 간독자료의 상세한 註釋

○ 서신 형태 
  - 비단[帛]이나 목간[牘]
  - 백서帛書 : 돈황한간敦煌漢簡에서 2점, 1990년대 초의 현천懸泉 한간漢簡의 2점
    독(牘) : 1척尺(=23cm)이 표준이었고 편지의 경우도 길이 1尺인 경우가 대부분
    
   척독(尺牘) : 한대는 물론 명청시기, 조선 후기에도 개인 편지를 의미하는 짧은 편지글 형식으로 사대부 문
                   인들의 교류나 일상의 사적 감정을 표현
                    - 기원 : 진한대의 편지

○ 사문서[편지] 연구의 의의 : 
   - 공문서와 달리 개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 상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
   - 민간 사회의 실제 생활상 이해      



거연

견수금
관돈황

서안

편지 출토지점



○ 발신자(發信
者)와 수신자(受
信者) 및 편지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완정간(完整簡)
(표 참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額濟納漢簡 張家界古人堤東漢漢牘, 長沙尙德街東漢簡牘 등)



간독에 기록된 편지의 이해

1. 편지 간백의 유형과 서사 형태 
   - 형식과 관용적 표현 정리 🡪 진한시기 뿐 아니라 이후 동아시아 사회에 
공통

2. 내용 분석 :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일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

3. 지식인 교류 및 내면의 심성(心性) 이해
   - 식자층이 편지의 발신/수신인 경우가 대부분
   - 내용을 통한 개인간의 교류 이해, 관련 사안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공



私信의 구조와 주요 특징 : 
표제가 없는 편지

1) 돈황한간(<政與幼卿、君明書>
(《敦》1871)

- 발신인은 자신을 낮추고 수신자에 대한 존경을 표함 :
    “伏地再拜”, “伏地叩頭”, “伏地”, “頓首再拜”, “頓首”, “再拜” , 
“坐前” 등의 관용적 표현.
- 문헌에서는 “足下“,, “頓首”, “再拜” 등의 표현만 보임
- 한대 중후기 배례와 문후에 대한 고정된 관용 표현은 찾기 어려울 

듯함.



政伏地再拜言【1】：
㉠幼卿、君明㉡足下，㉢毋恙。久不明相見，夏時，政伏地願幼卿、君明適衣進食，察郡事。㉣政【2】
居成樂五歲餘，未得遷。道里遠辟，回往來希，官薄身賤，書不通。叩頭叩頭。因【3】
同吏郞今遷爲敦煌魚澤候守丞，王子方。政叩頭，願幼卿幸爲存請。□君倩【4】
不曾御，不北邊居，歸未有奉奏。叩頭叩頭。太守任君正月中病，不幸死。太守□□□【5】
猛。㉤政得長奉聞幼卿、君明嚴敎，舍中諸子毋恙，政幸甚。謹因⍁【6】
㉥幼卿、君明足下，因請長實、子仲、少實諸弟。【7】

(정은 엎드려 재배하며 문안을 올립니다. 유경ㆍ군명 족하께서는 별고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회포를 
풀며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 여름에 정이 엎드려 바라건대 유경ㆍ군명 족하께서는 옷을 알맞게 입고 
식사도 잘 하시면서 군의 정사를 살피십시오.
정은 성락현에 있은 지 5년인데 아직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길이 외지고 너무 멀어 
왕래가 드물었으며 미천한 말단의 관리가 편지를 보내니 잘 도착하지 못한 듯 합니다.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리랑은(?) 지금 자리를 이동하여 돈황 어택후의 승의 
지위를 임시로 맡게 되었습니다. 왕자방(?). 정은 머리를 조아리노니, 바라건대 유경께서는 부디 그를 
위하여 보살펴주십시오. (광연현장) 군천은 일찍이 (고을을) 다스리지 못하여 북변에 머물지 못하다가 
돌아와서 아직 상주하지 못하였습니다. 거듭 머리를 조아립니다. 임태수께서는 정월에 병에 걸려 
불행히도 운명하였습니다. 태수는 □□□ 맹렬하였습니다.
정은 유경ㆍ군명께서 지엄하게 분부를 내리며 댁의 자제분들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삼가 들으니 
몹시 다행입니다. 삼가 ⍁에 인하여 유경ㆍ군명 족하를 통하여 이어서 장실ㆍ자중ㆍ소실 아우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발신자 : 정(政)
㉠ 수신자, ㉡존경칭호(敬稱), ㉢ 배례(拜禮), ㉣본문, ㉤편지 끝 부분 인사(信末問候), ㉥배례(拜
禮)   



2)거연한간(<曹宣與董房、馮孝卿書> 
502.14+505.38+505.43

曹宣伏地叩頭白記 【1】
董房、馮孝卿坐前, 萬年毋恙, 頃者不相見。於宣身, 上部屬亭【2】跡候爲
事。它毋可憂者。迫駒(驅)執所屬故, 不得詣二卿坐前, 甚【3】毋狀. 願房、
孝卿到自愛, 怒(努)力, 加意, 慎官事, 叩頭幸甚。【背1】 宣在驩喜隧 ,去都
倉四十餘里 ,獨第六隧卒杜程 李侯, 【背2】 常得奏都倉, 二卿時時數寄記書, 
相問音聲, 意中快也。實中兄【背3】

(저 조선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고합니다. 
동방、마효경께서는 항상 무탈하십니까. 근래 서로 뵙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신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部)에 속한 정(亭)에서 순찰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걱정할만한 일은 없습니다. 소속된 것에서 집행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급박하기 때문에, 두 분 계신 곳에 찾아뵙지 못했으니, 
심히 면목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동방、마효경께서는 빈틈없이 스스로를 
잘 돌보아 몸을 관리하시고, 일에 집중하여 맡으신 직무를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환희수(驩喜隧)에 
있으니, 도창(都倉)과의 거리가 40여리 떨어져 있어 제6수졸 두정 
이후만이 항상 도창에 아뢸 수 있으니, 두 분께 시시때때로 자주 편지를 
보내어 서로 안부를 묻는다면 진심으로 기쁠 것입니다. 실중형) 



3) 建致中公、夫人書 (ii90DXT0114③:610)

길이 : 세로 19, 가로 5 
“●” : 주제(내용) 전환

1) 建 :  현재 시어사의 직책
2) 가족과 함께 돈황에 감, 이 곳 현천치가 중공의 근무지
3) 돈황졸사 : 건이 태수나 중공과 서신 왕래 시, 돈황졸사가 중간에서 전달
   - 졸사 : 도위부에 소속된 문관으로 문서행정을 담당
   - 건이 졸사에게 중공의 근황을 물은 이유 : 친분관계, 졸사의 업무로서 가장 신속 
정확하게 중공과 관련한 근황을 파악
4) 중공이 건의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 : 두 집안 사이의 친분 두터움
5) 건의 인맥 : 장경, 장군, 차공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
   - 부인과 자제에게도 안부 

建伏地請【1】
中公、夫人足下, 勞苦臨事善毋恙。 建不肖(駑)頓(鈍), 賴中公恩澤, 幸得待罪侍御
史。 頃闕希聞中公□〼【2】忽也。 數屬中公及子惠于敦煌□□何君, 不敢忽忽。 敦
煌卒史奉大(太)守書賜建, 建問卒史, 言中公頃〼【3】中公幸益長矣, 子孫未有善, 
歲賜錢, 率夫人日夜有以稱大(太)守功名行者, 何患不得便哉! 寒時□〼【4】愼察吏
事, 來者數賜記, 使建奉聞中公所欲毋恙, 建幸甚幸甚。 謹因敦煌卒史〼【5】中公足
下。 ● 幸爲建多請長卿、夫人、諸子及子惠諸弟、婦、兒子, 悉爲彊(强)飯。 ● 來
者言長君、次公□□[16]〼。【6】



건이 엎드려 인사드립니다:【1】

중공, 부인 족하!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못난 저는 노둔하나 

중공의 은택으로 다행히 시어사를 부족하게나마 맡게 되었습니다. 근래 중공의 소식을 거의 

듣지 못하였습니다.【2】돈황으로 □□하군께 중공과 아드님 혜의 소식을 누차 부탁드리고 감히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돈황졸사가 태수의 서신을 받들어 제게 내려주었는데, 제가 졸사에게 

물어보니 중공의 근황을 말해주었습니다.【3】중공의 크신 은덕 덕분에 제 자손도 다 감사드리지 

못할 텐데 매년 돈까지 내려주시니, 처자식을 데리고 밤낮으로 힘쓰신 바가 태수의 본분에 

걸맞은 것을, 무슨 근심거리가 또 있겠습니까! 추운 날 (어려움을 무릅쓰고)【4】공무에 

힘쓰시는데, 앞으로도 자주 서신을 내려주시어 제 바람대로 중공께서 무탈하심을 제게 

알려주신다면, 저는 아주 아주 다행일 것입니다. 삼가 돈황졸사를 통해서 중공 족하께 (서신을 

올립니다.)【5】● 삼가 제 대신에 장경과 부인·자제분 및 아드님 혜와 여러 아우들·부인·아드님께 

안부를 여쭈어주시고, 모두 식사 잘들 챙겨 드십시오. ● 다음번에 장군·차공 □□ 같은 분의 

소식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6】)



1)-3)간의 공통 구조 : 

○ 【1】 : ‘발신자+拜禮(‘伏地再拜’, ‘伏地叩頭’, ‘伏地’ ; 자신을 낮추는 표현)+아뢰는 표현(啟事)’ 
○ 【2】 : 수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경칭, 그리고 안부인사[問候]로 구성

○ 한대 간백 서신에서 확인되는 배례 ; 
    “伏地再拜”, “伏地叩頭”, “伏地”, “頓首再拜”, “頓首”, “再拜”, “白”, “叩頭, “坐前”, “叩安” 
등의 
     관용적인 표현이 보편화
  
 - 문헌 : “再拜” 또는 “足下”의 표현만 보임(?)
 



표제
(記)
記: 【1 上】
謝范子恩, 頃口前所取世詔書刺以付婦。幸甚幸甚。【1下一欄1】
從徐子勝家取韋橐積凡十, 莞刀二, 筆、研、附布巾。【1下-欄2】
子恩狀良意惓惓 口口到所言前頃車。【1下-欄3】
(범자은께 아룁니다. 근래에 전에 받은 世詔書刺를 아내에게 보냈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서자승(徐子勝)의 집에서부터 가죽전대를 취하여 모두 10개를 챙겨두었고, 서도 2자루, 붓, 벼루를 
포건에 동봉하였습니다. 범자은의 상황이 괜찮으시고, 뜻이 좋으시니(확실하시니), □□ 말한 대로 
전에 (갔던) 수레로 도착할 것입니다.) 

○ 안부를 묻는 내용과는 관련성이 적음
○ 발신인이 범자은에게 물품 교부 내용을 보고(발신- 불명, 수신-범자은)
○ 공문서인 簿籍과 비교적 유사한 行文 격식



廣意與長實、孝君書

저는 땅에 엎드려 재배합니다. 저희 집의 어르신은 글을 
올립니다. 효군의 옷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실 족하께 
아룁니다.

장실, 효군께서는 장경에게 와서 효군의 옷을 취하도록 
하였으니, (장경이) 장실、 효군의 거처에 이르렀다가, 요행히 
저에게 서신을 주며, “효군의 옷은 ▨□, 광의댁네 어르신께서는 
무탈하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장실 족하에게 누차 묻습니다: 
장실댁네 어르신은 무탈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땅에 엎드려 재배하고 장실 효군 등 족하에게 거듭 청합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이 하나의 목독에 동시에 기입
○ 발신인 : 廣意, 수신인: 長實, 전달자: 長卿
○ 주요 내용 :  장경은 장실과 孝君이 사는 곳에 와서 효군의 옷을 
취하였고, 장실과 효군은 그를 통하여 광의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광의는 회답으로 이 사신에서 장실 부자(父子)의 안부를 묻는 내용



<莞橫與孟書>(M19:40-15) <給使燧長周仁奏書>(157.10)

발신인 “周仁”,  수신인 “氾
掾”발신인 “莞橫”

수신인 “謝孟”

卿□(體)不便, 前日幸爲書屬宋
緣使橫請:
東陽丞莞橫宜身至牀下, 皈(迫)
不給, 謹請司空伏非(罪)奉謁, 
伏地再拜謝, 因伏地再拜請病, 
〼□馬足下(정면)
進
謝卿(배면)

卿의 몸이 편치 않으셔서, 
지난번에 東陽丞莞橫는 응당 
직접 床下에 이르러야 하나, 
급박하여 겨를이 없었으니, 
삼가 司空이 삼가 사죄하고 奉
謁하기를 삼가 청하니, 伏地再
拜하고 아뢰니, 인하여 伏地再
拜하고 환자에게 안부를 
여쭙니다, 
〼□馬足下
바칩니다. 경에게 아룁니다



편지의 전달방법 

○ 공문서 : “以郵行”, “以次行” 등
○ 편지 : 발신자 🡪 전달자에게 부탁 🡪 수신자에게 전달 
   - 거연, 돈황과 같은 변경 지역 : 개인간 편지 왕래는 매우 곤란
    돈황한간(<政與幼卿、君明書>(1871)의 “道里辟遠，回往來希，官薄
身賤，書不通”
   - 발신인 : 답신 요구, 전달자에게 회신을 가지고 오도록 종용 

○ “謹因…” 뒤에 적혀있는 인명, “往人”, “使人” 등으로 표현된 자들은 
서신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뿐만아니라 수신자로부터의 회신을 다시 
발신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거연한간 495 : “<彭與子侯書>, “謹因子春致書, 彭叩頭”
   발신자 : 彭
   수신자 : 子侯
   전달자 : 張子春

 



懸泉置 帛書 : <원이 자방에게 보낸 서신(元致子方書)>

- 길이 23.2 센티미터, 너비 10.7 센티미터
- 작성한 뒤에 세로로 두 번 접고 가로로 세 번 접어 포개서 작은 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다. (가로 2.6, 세로 2.9 정방형 모양 32개)
- 서신 전문은 모두 10행 319자(중복문 4 포함)
- 필체가 다름, 앞의 9행은 漢隸, 마지막 1행은 다름
- 뒤는 발신인이 직접 쓴 것, 앞은 다른 사람이 대필 0R 보충내용
- 세 곳의 흑점 : “〮”

○ 발신인 : 元, 수신인 : 子方
원이 자방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
-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傳言 및 자신의 지인이 구입하고 싶어 
하는 물품을 부탁하려는 데 있다. 

-元이 子方에게 자기를 위해 가죽신, 비단과 가죽, 붓을 사달라고 함과 
동시에, 
-次儒에게 편지를 전해주며 답장을 요구해달라고 부탁한 것
  그런데 차유가 집에 없으면 그 부인 容君이 답장해 주면 감사하다는 내용

-지인인 呂子都의 인장 하나를 새겨주고. 郭營尉에게 채찍 하나를 
사주라고 부탁한 것이다.



【원문】

元伏地再拜請 :
子方足下, 善毋恙? 苦道子方發 , 元先候不待駕 , 有死罪。 丈人、家室、兒子毋恙 , 元伏地願子方毋憂。  丈人、家室、元不敢忽驕 , 知事在庫, 元謹奉敎。  
暑時元伏地願子方適衣、幸酒食、察事 , 幸甚! 謹道: 會元當從屯敦煌 , 乏沓, 子方所知也。  元不自外, 願子方幸爲元買沓一兩 , 絹韋, 長尺二寸; 筆五枚, 
善者, 元幸甚。 錢請以便屬舍 , 不敢負。 願子方幸留意 , 沓欲得其厚 , 可以步行者。  子方知元數煩擾 , 難爲沓。 幸甚幸甚! 所因子方進記差次孺者 , 願子
方發過次孺舍 , 求報。 次孺不在, 見次孺夫人容君求報 , 幸甚, 伏地再拜。  子方足下。  所幸爲買沓者願以屬先來吏 , 事得及事, 幸甚。 元伏地再拜再拜 ! 
呂子都願刻印 , 不敢報, 不知元不肖 , 使元諸子方 , 願子方幸爲刻御史七分印一 , 龜上, 印曰: 呂安之印。  唯子方留意 , 得以子方成事 , 不敢復屬它人。郭

營尉所寄錢二百買鞭者 , 願得其善鳴者 , 願留意。自書 : 所願以市事 , 幸留意留意。  毋忽, 異於它人。
【번역】
원이 고개 숙여 거듭 절하고 인사드립니다: 
자방 족하, 잘 지내고 계시지요? 고된 길을 자방께서 떠나시는데, 제가 때를 놓쳐 수레로 직접 전송도 하지 못했으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님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도 무탈하신지요? 저는 자방께서 걱정거리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과 부인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소홀하거나 함부로 대함이 없이 잘 모시겠습니다. 창고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더운 
날씨에 자방께서는 옷 잘 챙겨 입으시고 음식도 잘 챙겨 드셔서 일 잘 보신다면 아주 기쁠 것입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때마침 제는 돈황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가죽신이 없는 것을 자방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니 자방께서 저를 위해 가죽신 
한 켤레, 길이는 1척 2촌인 비단과 가죽, 그리고 붓은 질이 좋은 것으로 다섯 자루를 사다주신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돈은 시간 나는 대로 집으로 부쳐드리고 감히 떼어먹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자방께서는 가죽신은 신고 먼 길을 갈 만큼 두터운 것인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방께서는 제가 여러 차례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은 가죽신도 만들어 신을 수가 없기 때문임을 아실 것입니다. 
(사주신다면) 아주 아주 기쁜 일이 되겠지요! 자방을 통해 천거한 次孺라는 자는, 자방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번 집에 들러주시고, 답장을 
부탁해주십시오. 차유가 없다면, 차유의 부인 容君이라도 만나보고 답장을 부탁해주신다면야 아주 기쁠 것이니, 고개 숙여 거듭 인사 올립니다.  
자방 족하. 산 가죽신은 먼저 온 군관에게 맡겨주시어 때마침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거듭 거듭 인사 올리겠습니다! 呂子都가 도장을 새기고 싶어 하지만 감히 털어놓지(말씀드리지) 못한 듯 합니다. 제가 못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해서 자방께 御史印 풍격의 사인으로 七分(1.6㎝) 크기에 손잡이 모양이 거북 모양이고, 손잡이에 도장 문양을 ‘呂安之印’이라 해주십사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직 자방께서는 유념하시고, 자방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 감히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郭營尉
께서 이백 전을 부쳐 채찍을 사려는데 소리가 잘 나는 것으로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씁니다:  부탁드린 대로 
물건 사는 일은 유념하고 또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마셔서, 물건 구입에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私信에 반영된 변경(邊境)의 삶

○ 안부가 주요 관심사 : 善毋恙 久不相見

- 서북 변경의 돈황과 거연 : 본래 흉노 
   지역, 무제이래로 군현설치와 사민 실 
   시로 인해 한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
 
- 돈황과 거연지역과 같은 낯선 환경인 

변경에서의 삶이란 결코 용이하지는 않음

- 더욱이 家鄕으로 멀리 떨어진 변경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가득한 삭막한 시간의 
연속

- 따라서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항상 이들에 대한 안부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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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방비 관련 긴장되고 고단한 업무 : 
    “甚苦候望事”, “苦候望”, “甚苦候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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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尙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룁니다. 양연께서 늘 어여삐 여겨주시어 
은덕이 몹시 두텁습니다. 또 앞서 使令을 보내어 斛子를 들고 (양연께) 
가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아에서 또 陽成의 士吏를 물러가게 하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려 하였으니, 여전히 몹시 온당하지 않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곳의) 일이 평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니, 관아에서는 
변방에 나가 지내고 있는 한미한 집안의 자식을 불쌍히 여겨 응당 
교대 인원을 調發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양연만이 제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으니, 滿期가 된 名簿를 관아에 보고해서 꼭 조발하여 
교대 인원이 오면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거듭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래에 군량이 다 떨어진 지 시일이 오래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곡식 
1섬을 빌려서 곡식이 도착하면 받들어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지난번 통계를 아직 올리지 못한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편지에 반영된 변경의 삶

○ 안부가 주요 관심사 : 善毋恙 久不相見
   - 서북 변경의 돈황과 거연 : 본래 흉노 지역, 무제이래로 군현설치와 사민 실시로 인해 한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 
   - 이주민에게는 맟선 환경과 지역
   - 타지역 소시글 접하는 유일한 통로

○ 편지의 주요 내용
  - 변경 방비 관련 긴장되고 고단한 업무 : “甚苦候望事”, “苦候望”, “甚苦候望”
   敦煌漢簡 : “兒尙與楊椽書”(244), “時與翁系書”(1448)
   居延漢簡 : “宣與幼孫、少婦書”(10.16), “彭與子候書”(495.4), 
                  “曹宣與董房、溤孝卿書”(502.14+505.38+505.43)
   居延新簡 : “充與中君次公書”(EPT56.87)
                  “葉宋乃始張伯丈與子翹子玉書(EPT50.42)

- 식량 및 물자 부족 등 “ “日久食盡乏”

   



臘日

제가 금년에는 상황이 좋지 못하고 약간의 
근심도 있으며 집에 돈도 보내지 못하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 매우 곤궁합니다. 예물을 
자후와 부인에게 보내지 못하니 매우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홀로 납일의 예물을 
보내주시고 새해를 축하해 주시기 마땅히 달려가 
인사드려 하는데……

거연한간 495.4 A 彭與子候書

內郡과 동일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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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T 44:4A : 臘日(?)

● 候長政叩頭言, 臘到, 願歸取臘具. 習毋狀……習臘殊, 毋
用臘(후장 정은 머리를 조알이면서 아룁니다. 납일이 
다다르니 납일 제사 도구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 저[習]는 臘日 제사를 다른 (방식으로) 행하니 臘日에 
필요한 제기[具]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習與某君書



居延新簡 EPT 51:224

戎具少酒 : 
謹請. 邑大夫官, 仄中功, 仄君都, 謝敖等三人同食, 五大夫幸臨戎, 戎
叩頭幸甚幸甚. 第七三大夫, 第六三大夫, 第五三大夫, 第四三大夫, 第
三三大夫, 謹會月卄四日日中, 毋忽何君刑褚刑房
(제가 작은 연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삼가 초청합니다. 邑大夫官인 仄中功, 仄君都, 謝敖 等 세 분께서 
함께 식사자리에 참석해주시고 다섯 大夫께서 초청에 응하여 
주신다면 머리 조아리며 매우 다행으로 여길 것입니다. 第七 三大夫, 
第六 三大夫, 第五 三大夫, 第四 三大夫, 第三 三大夫께서는 삼가 
이달 24일 정오에 만날 것이니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何刑褚、何刑房을 홀대하지 
말아주십시오)

戎宴請書: 

- 주최 : 戎
- 대상자 : 第3-7燧 燧長
- 목적 : 변경의 문제이거나 燧의 효율적 관리 등과 같은 공무
            사적인 친교 모임일 가능성

- 연회의 모임이나 납일이나 초세의 행사가 변경지역에서 
진행- 변경 역시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의 삶은 ‘변경’ 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사신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주요 편지 



Ⅰ. 睡虎地秦簡 書信 : <黑夫、警與中書>(M4;11)

【개요】

길이 23.4, 너비 3.7, 두께 0.25㎝의 木牘
秦 隸書
발신인 : “黑夫”와 “驚”, 수신인 : “中 ”

【주요 내용】
부와 경은 형제이고 南郡 安陸縣 출신으로 이 때에 淮陽전투에 
종군하였다. 흑부는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家長인 어머니에게 
돈과 옷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만약 안륙현에서 옷감(비단)이 
비싸면 단지 돈으로 보내주면 자신이 회양일대에서 포를 사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고 한다. 편지의 내용가운데는 
흑부와 경이 각각 고향의 親人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으며 경은 
독자적으로 그의 妻子에게 안부를 묻는다. 아울러 부인에게 
집안의 어른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한다. 



Ⅰ. 睡虎地秦簡 書信 : <警與中書>(M4:6)

        앞면뒷면

【개요】
殘長 16, 너비 2.8, 두께 0.3㎝의 목독
하단은 殘缺 
양면 모두 秦 隸書
발신인은 驚이고 수신인은 衷(11호 목독의 수신인 “中”).

【주요 내용】
驚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과 옷감(布)을 보내주고 또한 
교대로 부인이 노인을 보살펴 주고 中이 妴을 잘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한 고모와 고모의 아들 산의 
정황에 대한 안부와 집안사람들의 안전을 바라고 있다.

두 통의 편지의 서술 습관과 필적은 모두 일치하지 
않으며, 위의 편지의 “중”이 <警與中書>에는 “衷”으로 
쓰여진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두 통의 편지는 각각 흑부와 경이 집에 의복、옷감、
돈이 필요하다는 일을 기록한 것이고 동시에 진나라 
군대의 병사는 스스로 의복과 경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Ⅱ. 漢代 懸泉置 帛書 : <건이 중공·부인에게 보낸 서신(建致中公、夫人書)>

길이 : 세로 19, 가로 5 
“●” : 주제(내용) 전환

1) 建 :  현재 시어사의 직책
2) 가족과 함께 돈황에 감, 이 곳 현천치가 중공의 근무지
3) , 5) : 건이 태수나 중공과 서신 왕래 시, 돈황졸사가 중간에서 전달
   - 졸사 : 도위부에 소속된 문관으로 문서행정을 담당
   - 건이 졸사에게 중공의 근황을 물은 이유 : 친분관계, 졸사의 업무로서 
가장 신속 정확하게 중공과 관련한 근황을 파악
4) 중공이 건의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 : 두 집안 사이의 친분 두터움
6,7) 건의 인맥 : 장경, 장군, 차공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
   - 부인과 자제에게도 안부 



Ⅲ. 敦煌漢代書簡 : 《時與翁系
書》

觚는 모두 8각인데 길이는 37cm
내용 : 전반부- 조서 133자. 후반부-편지 79자, 상관성 없음
동일인이 서사

발신인 : 시(時), 수신인: 옹계(翁系)

【원문】
5각-賤弟時謹伏地再拜請：翁系足下，善毋恙？甚苦候望士事。方春
不和，時伏願翁系
6각-將侍近衣、幸酒食、明察蓬(烽)火事，寬忍小人，毋行□□。時
幸甚甚。
7각-伏地再拜請，
8각-時伏願翁系，有往來者幸賜記，令時奉聞翁系(糹+反=緩)急、嚴
敎。



안휘성 출토: 天長漢墓簡牘

莞橫與孟書 丙充國與孟書 賁且與孟書



결론 

- 종래 진한사 연구가 국가권력의 이해라는 측면에 초점이 모아진 결과 제도 속에 갇힌 민의 연구로 그 
내용이 제한되어 제국질서하의 일상의 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냄

- 일정한 형식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신은 이미 제한된 형식의 공문서 형식을 뛰어 넘어 비교적 
자유롭게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기초하여 작성

- 따라서 그 내용 역시 변경 수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비롯하여 부족한 물자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의 요청 등은 至難한 변경의 삶을 생생하게 전함

-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변경의 생활일지라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節日을 축하하고 연회에 주변 
인물들을 초대하는 情景은 변경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내지의 평범한 제민들이 지내는 일상의 맛을 
향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사신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연회의 모임이나 臘日이나 初歲의 행사가 변경지역에서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변경 역시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의 삶은 ‘변경’ 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사신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Grazie! 


